
SKC, IT용 가공필름사업 중국진출

SKC는 중국 쑤저우(蘇州) 인근에 1000만달러를 투자, LCD(액정표시장치)용 소재필름 등 정보통신(IT)용 가

공필름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SKC가 쑤저우 인근에 설립하는 IT용 가공필름 법인은 2003년부터 LCD용 확산필름과 하드코팅 필름을 비

롯해 전기전자 소재 필름을 생산하게 되는데, 법인명은 SKC (SUZHOU) NEW METERIAL CO로 정했다.

SKC는 1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2002년 8월부터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2003년 3월에 2개 코팅라인을 준공하

고 6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SKC는 중국공장에서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용 확산필름과 하드코팅필름, 포토마스킹용 필름과 같

은 IT용 가공필름을 연간 1000만㎡씩 생산, 2004년에는 300억원, 2005년에는 500억의 매출액을 올릴 계획이다.

SKC는 중국시장에서 IT관련산업이 급성장하고 또한 국내 관련기업들의 중국투자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

에 생산법인을 설립을 결정했으며, 쑤저우 인근 지역은 중국 IT산업의 본거지로서 국내외 대기업과 관련기업

들이 이미 진출하고 있어 마케팅에 유리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SKC는 앞으로 중국시장에서 반도체 제조용 소재필름, 환경보호용 유기필름 등으로 생산품목을 확대해 중국

의 가공필름 1위 메이커로 발돋움한다는 장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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